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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대발생 ... 

주민들 대피령이 시급하다!

정부 당국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라!

이런 안동댐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홍준표 대구시장 

도대체 제정신인가!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가 대발생했다.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상태면 당장 안동
댐과 영주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부터 대피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7월 26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과 영주댐 녹조
조사를 벌였다. 당일 현장 상황은 댐 전체가 녹조로 완전히 뒤덮였고, 녹조 특
유의 고약한 악취가 풍겨서 잠시도 서 있기 곤란한 지경이었다. 

당일 어렵게 시료를 떠서 부경대에 맡겼다. 정부가 벌이는 방식 그대로 남조류
(시아노박테리아) 세포수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두 댐 모
두 세포수 100만개를 훌쩍 넘긴 것이다. 안동댐은 110만개(정확히 1,110,000
셀)를 넘었고, 영주댐은 190만개(정확히 1,942,500셀)를 넘어 200만개에 거의 
육박했다. 즉 새끼손톱 한 마디 정도에 해당하는 1㎖의 물에 남조류 100만개
가 넘게 들어있다는 말이다.   

지금 정부 당국의 조류 대발생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 100만개이다. 정부 당국
의 기준으로 쳐도 지금 안동댐과 영주댐의 녹조는 대발생 단계를 넘어선 것이
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조류 대발생시 행동 요
령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류 대발생(녹조)시 국민 행동 요령(안전취약계층 포함)
가. 낚시, 수상스키, 수영 등 친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어패류 어획 및 먹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다. 식수의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때는 사용을 중단하고 지역 행정관서에 신
고합니다.
라. 피부접촉 후 신체에 이상 증상 발생시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
을 받아야 합니다.
마. 인근 지역 주민들은 TV, 라디오 등을 청취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야 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재난 수준의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창원대와 부경
대 연구진과 낙동강네트워크는 2022년부터 녹조 에어로졸 조사를 해오고 있는
데,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중에 비산하는 것을 밝혀
냈고 그 수치도 공개한 바 있다. 

즉 녹조 독이 에어로졸 상태로 떠다니면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우리 공기 속에 
녹조 독이 포함돼 있어서 안동댐이나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이곳을 방
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녹조 독을 흡입하게 된다는 말이다.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 당장 안동댐과 영주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이주시키
고, 일반인들의 이들 댐 방문을 즉시 금지시켜야 한다.

실로 국민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 당국은 즉시 이 사실을 널리 공표하고, 
이 일대 살고 있는 주민들을 즉시 소개시키고, 일반인들의 댐 방문을 금지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상가상 이런 안동댐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발 중금속만으로도 심각한데 거기에 더해 녹조 독이 창궐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물을 얻기 위해서 2조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도수로 관로사
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홍준표 시장의 구상이다. 도대체 홍준표 시장은 제정
신을 가진 사람인지 묻고 싶다. 

2조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투입해 더 위험한 수돗물을 공급해 대구시민을 위
험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는 홍준표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홍
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당장 대구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대구 취수원 안
동댐 이전 계획인 맑은물하이웨이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대한 보로 막힌 낙동강과 여러 댐과 저수지에서 보듯, 녹조는 막힌 강의 저
주다. 그런데 정부는 생뚱맞게도 14개의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영주댐의 조류 대발생 상태를 보면 다른 댐 또한 지어봐야 녹
조 범벅이 될 것 자명한 것으로 더 이상 신규 댐으로 수자원을 구하는 물정책
은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따라서 4대강 보로 막힌 강을 즉시 흐르게 하고, 기존 댐의 적절한 수요관리
와 물 절약을 통해 이 기후위기 시대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대체 조류 대발생이라는 이같은 심각한 사태가 올 동안 정부 당
국은 대체 뭘하고 있었는지 이 사태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험천만하고도 심각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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